
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를 통한

남북간 Win-Win 실현

주요 내용

o 금년 초 수도권의 모래 주 공급지인 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
군의 모래 채취가 중단되어 수도권 모래 수급 불안 발생

* 국내모래가격 동향(인천상차도 조건) : 1㎥ 7,500원( 04.1) 10,000원
( 04.7)

o 수도권 골재난 해소를 위해 북한산 모래 반입 확대가 필요하나
과다한 운송비 부담으로 반입이 부진

- 04년 5개 업체가 북한산 모래 반입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이 확
보되지 않아 1개 업체는 중단, 4개 업체는 7월말까지 시험적으로
운행

o 이에 따라 북한산 모래 운송비 경감 및 북한산 모래 반입량 확대
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 대책 마련, 추진

- 모래 운송선박의 NLL 통과에 따른 군 경계 소요 부담 완화를
위해 모래운송선박의 교신지점 설정

- 인천항-해주항간 모래운송선박 항로 단축 : 기존 120마일 80 마일

- 인천항-해주항간 모래운송 선박척수를 1일 10척(전체 30척)까지 확대

- 북한산 모래 교역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(Guideline) 마련

추진 개요

o 북한산 모래 반입업체 및 운송선사 대상 민원 수렴

o NSC 상임위원회 상정·조정(7.31) 및 관계부처 협의

- 주관부처 : 통일부 교역과(전화번호 02-3703-2363)
- 관련부처 : 국방부,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청, 국가정보원



o 북한산 모래 반입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(9.16)

- 모래 교역업체 및 운송선사 대상으로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
조치 설명 및 업계 협조 요청

o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 조치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(9.30)

* 해주항의 경우 10.1 해동마린(주) 선박 3척 수송장비 운행승인, 2- 3개 업

체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준비중, 흥남항의 경우 2개 업체가 수송장비
운행승인 신청

개선효과

o 북한산 모래 반입 확대를 통하여 수도권 모래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

모래운송 선사는 월간 항차수 증대 및 유류비 점감(1항차당 약
170만원)으로 수익성 확보

* 1일 10척(3,000㎥ 적재 선박) 운행시 운송량은 연간 약 900만㎥ 정도로

수도권 모래 수요량의 약 18%를 북한산 모래로 충당 가능

o 북측에도 모래교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, 항만 준설 효과 등을
발생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남북경협이 갖는 상생(win-win)적 이

미지를 제고


